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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인종이나 종교에 속한다 해도 우리의 자녀는 가장 귀중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피하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각종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혼의 평균 연령을 여러 통계를 통하여 보면 세계적으로 만혼의 현상을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결혼을 늦게 하는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서는 2017년 통계로 보면 남자의 초혼 평균 연령이 36세이고 여자의 초혼 평균 연령은 33.5세이어서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이 34.8 세입니다. 스웨덴의 초혼 평균 연령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자가 32.6세이고 여자가 30세 이어서 초혼 평균 연령이 31.5세입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최고입니다. 일본은 30.1세, 미국은 28.2세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니까 출산율도 감소할 것은 당연합니다. 세계적으로 여자 한 명당 출산아 수는 1960년에는 4.58 명이었으나 2017년 현재로 2.44 명입니다. 한국은 이 평균 산아 수가 1960년에는 6.09 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17 명으로 감소하여 OECD 회원국 들 중에서 최하입니다. 한국의 어머니 한 명당 산아 수는 1979년 이후 한 쌍의 보모가 아이 한 명만 낳도록 한 중국보다 낮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산아 제한 수를 어느 정도 완화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어머니 한 명당 산아 수가 2.1명 이상이라야 한다고 인류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세계 인구는 90억 명이 최대치가 될 것이며 그로부터는 인구의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인류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2070년 이전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경제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 주택의 수요도 없을 것이며 생산 시설의 증가도 없을 것입니다. 경제력의 추진력은 그 70%가 소비로부터 생긴다는 원리는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신 주택의 수요가 없어지면 건축 사업도 구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곳을 둘러보면 학생이 없어서 폐교한 학교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구 증가는 소비증가에 직결됩니다. 소비 증가는 경제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품 재고량의 증가를 경제 분석가들은 경제, 특히 주식시장의 부정적 요소로 간주합니다.

국가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건전한 가정이 확충될 때 사회와 국가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급격히 늦어지는 초혼 연령을 낮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의 젊은이들은 경제 자립을 결혼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를 결혼 우선 추세로 바꿔 놓지 않으면 국력을 키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60여 년 전에 단칸방 하나를 월세로 입주하기도 어려웠던 저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그래도 결혼을 먼저 하기를 잘했다는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부부로 시작해서 4 대를 거쳐서 30여 명이 된 가족이 함께 모이면 창조주께서 저희를 세상에 보내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괜찮게 수행했다는 만족감을 갖는 것은 철없는 자만심이라기보다는 겸손한 자긍심이라고 자평합니다. 끝
